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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회를 건축하려면 수없이 많은 회의와 협상, 계약

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 보상 협상, 설계회사

와 시공회사 선정, 인테리어 회사 선정, 음향 영상 조

명 계약과 각종 시설과 비품 계약 등 결정해야 할 순

간과 넘어야 할 고비가 너무나 많다. 매 순간이 지뢰

밭을 지나가는 것처럼 위험하다. 그래서 오늘은 건축 

과정 속에 있었던 싸움의 기술을 소개하고 싶다.

1.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의 협상은 신속하게

우리교회가 건축을 위해 겪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협상과 기술적인 싸움은 “재개발 협

상”이었다.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교회와 교인들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. 

이미 신내교회 건축이야기(2)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 교회는 제일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

얻기 위해 재개발 협상 경험이 풍부한 C.M(건설사업관리) 회사를 선정했지만 LH와의 협

상은 쉽지 않았다. 그래서 교인들이 처음부터 의견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가치 중심으로 신

속하게 협상의 원칙을 정하였다. 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교인들임을 인식한

다. ② 협상을 위해 교인들을 시위대로 만들지 않는다. ③ 선교의 대상인 지역 주민들에게 

교회가 소위 ‘알박기’ 한다는 인상을 주지 말자. ④ 보상금을 더 받는 것보다, 가장 좋은 위

치에 종교부지를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협상하자. ⑤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주하기까

지 기존의 예배당을 사용하기로 협의하자. ⑥ 종교부지 내 높이 제한 등의 불리한 건축 규

제를 완화하는 일에 주력하자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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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내교회 건축 이야기 ④

그 결과 신내교회는 사거리 코너에 종교부지를 배정받았고, 예배당을 신축하기까지 기

존의 예배당을 사용하여 교인들의 불편함이 없었다. 그리고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의 다른 

종교들도 기존의 예배처소를 헐지 않고 건축하게 되었다.

2. 설계비용 한 푼도 깍지 않고 다 드리겠습니다.

건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도이다. 신내교회는 사전 조사를 통해 세 곳 설계회

사를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였다. 그리고 제출된 입찰 도면을 CM 회사로 보내 각 

설계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정리하게 하였다. 그다음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건축위원

들의 논의와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 회사(집파트너스)를 선정하였다. 설계회사와 계

약할 때 세 곳 회사 중 “당신네 회사가 제일 설계단가가 높습니다” 라고 말했더니 설계금

액은 얼마든지 다른 회사 수준에 맞출 수 있다 하였다. 그러나 우리교회는 “아닙니다. 당

신네 회사의 실력을 믿고 선정하였으니 단 한 푼도 깍지 않고 그대로 드리겠습니다. 다만 

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크고 작은 설계변경 비용을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십시오” 라고 말했

더니 흔쾌히 수용하여 추가 설계비용이 들지 않고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. 설계변경이 없

었으니 시공단계에서 시공비 인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설계회사는 자신의 회사의 자존심

을 세워 준 것이 고맙다고 약간 남은 잔금마저 받아가지 않았다. 

3. 시공사와의 분쟁은 신속하게 정리하자

건축을 진행하는 동안 시공사(JH종합건설)와 서너 번 마찰이 있었다. 지하에서 암반이 

나왔을 때와 철근 등의 재료가 계약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이다. 그런데 

이 모든 것이 금전과 관련된 것이었다. 그때마다 교회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신속

하게 해결하고 감정이 부딪히지 않도록 살피어 공사가 멈추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였다. 그

랬더니 시공회사도 자신들이 실수했을 때는 솔직히 인정하고 공사비를 감면하기도 하였

다. 이러한 신뢰 속에서 공사가 진행되니 잡음이 없었고, 공사가 중단된 적이 없었다. 그

리하여 처음 계획했던 공사비의 103% 선에서 공사가 완료되었다. 기적 같은 일이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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